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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상담에 관한 국내연구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연구 동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상담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
구는 2010년부터 2020년 4월까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다문화’, ‘진로’, ‘다문화 진로’, ‘다문화 학
생’과 ‘진로상담’을 핵심어로 선정된 논문을 3차례의 선정 및 배제 과정을 통하여 총 58편을 분석하였
다. 분석의 틀은 선행연구 분석과 두 차례의 범주화와 평정 및 점검 과정을 수행하여 기본정보, 연구
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 관련 
논문은 교육, 상담심리, 청소년,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된 논문이 많았고, 중, 고등학생이 주로 연구에 참여하였고 패널데이터가 많이 사
용되었다. 셋째, 연구방법은 주로 양적 연구가 사용되었다. 넷째, 연구주제는 진로발달, 진로장벽, 진로
태도 등 진로 관련 변인이 다루어졌고 진로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효능감, 진로인
식과 진로집단상담이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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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은 국내에 정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
정, 이주근로자가정, 난민가정 등 다른 문화권으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말할 수 있다. 우리
는 각종 대중매체와 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만날 수 있고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 등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 2012년 이후부터 시작된 
다문화가정 학생 조사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매년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증가가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12년 1.1%에서 2019년 3.8%의 증가율을 보였고 중, 고등학생의 
경우 2012년 대비 각 2.3배와 3.3배 증가를 나타냈다(교육부, 2019). 다문화가정 학생들
의 비율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고 이에 국가는 다양한 다문
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이 발달과정에서의 경험하는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적응 
등의 다양하고 특별한 상황과 맥락적 문제를 겪게 되며, 특히 진학문제에 부딪히고 진로장
벽을 경험하게 된다(박진우, 장재홍, 2014; 이창호, 2013). 이들의 다문화적 배경 특성은 
언어발달의 문제, 정체성의 혼란, 학습에 결손, 편견 및 차별, 대인관계 어려움과 학교 내 
적응을 어렵게 하며 학교폭력, 따돌림, 인터넷 중독 등의 위기 경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
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박주희, 남지숙, 2010; 서현, 이승은, 2007; 오성배, 2005; 장덕
희, 신효선, 2010; 조혜영, 서덕희, 권순희, 2008). 인간의 발달과정 중 자아 정체감을 형
성하는 시기인 청소년 시기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겪는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긍정적 미
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인 올바른 진로성숙도 함양을 방해하게 하여 낮은 진로성
숙도를 나타나게 한다(김현영, 장석진, 2017; 윤아름, 2013).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고민
과 걱정거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학업 문제(33.3%)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진로문제
(13.3%)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정하성, 2009). 

Super(1990)의 진로발달단계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기는 성장기와 탐색기로 중·고등학
교 시기엔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한다. 진로상담은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을 촉진하고 진로
선택을 돕는 효율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다(Bardick et al., 2006). 진로상담은 현재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를 통한 교육, 진로 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진로체험, 
대상별 진로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으로 시행되고 있다(정철영 외, 2015). 하지만 개인
의 진로를 이해할 때 보편적인 진로발달의 원칙이 적용되기보다 각 개인의 ‘문화적’ 특성인 
집단의 맥락과 사회적 구조, 성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김봉환, 2017; 한효정, 정철영, 
2011).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생애진로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달 시기적 
특성, 다문화적 배경, 진로발달 등이 맥락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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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진로상담 연구가 필요하다.
진로상담 연구는 196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다. 다문화 상담 분야에서 진로상담은 2000

년대부터 연구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다문화 상담 분야의 주요 연구대상은 결혼이주여성이
었고(김은경, 김현주, 2017).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상담연구는 제한적이며 미흡하다. 이
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진로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유정이와 김혜경(2008) 연구에서는 일반가정 청소년 진로상담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
으며 다양한 진로 변인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진로성숙도, 진로
미결정 혹 진로 가치관 등의 진로 변인들에 관한 연구주제의 동향들을 탐색하지 못하였다. 
그 후로 진로 관련 연구에서 진로 변인연구는 계속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진로 의
사결정, 진로 행동, 진로발달, 성격특성 및 적응의 연구가 있었다(손승연, 이종연, 2017; 조
항, 김계현, 이자명, 2009). 그러나 이 연구들은 대상의 한정성과 상이성, 그리고 상담학학
술지 연구만으로 분석된 것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진로 탐색 집단상담 연구 동
향을 살펴본 연구는 다양한 진로집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재구성을 언급하였지만(조남옥, 
박명선, 2014), 다문화가정 학생들 대상 분석연구는 구분되지 않았다. 김지연과 이윤희
(2019)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연구 53편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다문
화의 특성이 고려된 진로 주제 동향연구로 본 연구의 목적과 유사하나 본연구는 연구참여
자의 대상을 학교급별 학생으로 넓혀 진로발달에 따른 연구 동향 분석과 진로상담 주제에 
관련된 요인들을 다양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진로상담 동향 분석연구들은 진로상담에 직
접 관련 있는 주제 분석을 위해 상담학 관련 학술지 대상으로 동향을 분석하였다(손승연, 
이종연, 2017; 조항 외, 2009). 이는 진로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진로 변인의 탐색 
동향을 살펴보기 어렵고 진로 관련 주제 탐색에 제한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 상담연구 동향 분석을 위하여 연구 기본정보, 연
구참여자, 연구방법, 연구주제 등을 분석 기준으로 하여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상담 
연구의 발전 과정 및 주요 주제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위하여 전문가 
검증을 거친 학술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진로 관련 변인과 진로상담을 좀 더 세밀
하게 분석하여 경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상담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에 관한 탐색을 통하여 향후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상담 및 연구 발전 제언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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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학생은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가정의 자녀로 구성되고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외국 국적의 친부모가 한 명만 있는 경우이고 외국인 가정 자녀는 둘 다 외국 국적인 친부
모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국내출생 자녀, 중도입국 자녀로 구분되는 국
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 중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교육부, 
2019). 다문화가정 학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약 
87%(106,583명)이고 다음으로 외국인 가정 자녀가 13%(15,629명)이다. 그리고 그들 부
모의 출신국은 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이다(교육부, 2019). 다문화 학생 조사
를 시작했던 2012년 일본 출신 부모 다문화가정 학생은 2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했지만 2019년 7.1%로 급감한 비중을 보였고 베트남 출신 부모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2012년 7.3%였지만 2019년 30.5%로 빠른 속도의 증가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중국 출신 부모 다문화가정 학생은 2012년 16.4%에서 2019년 22.5%로 증가하였다(교육
부, 2019).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중도입국 자녀의 출신국 중 약 90%는 중국인이고, 이
들은 본국에서 성장하고 한국으로 입국하였다는 점에서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구
분된다. 외국인 가정 자녀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주로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
리아 난민 등이다(교육부, 2019).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정책을 주로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등이 주도
하고 있다. 그중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교육정책에 중점을 둔 지원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2008)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균등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다문화 가족지원법을 제정 및 시행하였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다문화가족의 안
정적 성장지원’, ‘다문화 이해 교육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진행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2006년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고, 특히 2016년 한
국직업 능력 개발원과 함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학교 진로상담 운영 메뉴얼을 제
작 배포하였는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에 탈북 및 다문화 교육 대상 학생들의 맞춤 진로
상담을 위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교육부, 2016).

2. 진로상담

진로상담은 한 개인에 있어서 진로발달을 촉진하거나 진로, 직업의 선택과 결정, 직업적
응, 진로변경, 실천 등의 과정을 도와주는 영역이다(김봉환 외, 2007). 청소년 시기는 진로
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 시기이다. 정하성(2009)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에게 학업 문제
와 함께 진로는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진로를 탐색하거나 진로를 선택 결정하는 진로발달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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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마다 자신의 독특한 개인사가 있고 진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스토리이며 진로상담은 
그 내담자의 서사적 정체성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다(유현실, 2018). 또한 진로상담은 생애 
기획(life design)패러다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내담자는 작가가 되어 자신의 진로 혹은 
생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돕는다(Savickas, 2012). 따라서 언어와 문화의 특별성을 가
지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진로상담은 그들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게하고 특히 
그들의 정체성을 이루어 가는 데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청소년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는 방법은 청소년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그리고 진로탐색, 진로디자인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경우 그들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진로 교육과 진로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워진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낮은 진로수준을 보인다. 특히 진로장벽은 청
소년 시기에 확고하게 형성되는데 진로상담은 내담자가 지각하는 여러 진로장벽을 파악하
고 이에 대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Brown & Lent, 1996).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들
은 진로발달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에 기반을 둔 진로를 탐색하고 디자인하여 진로선택을 
해야 한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특성이 고려된 진로상담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다.

3. 분석 기준

본 연구는 초기 자료수집부터 다문화교육 전공 교수 1명과 다문화 진로상담경험이 있는 
인문융합치료 전공 박사과정 1명이 한 학기 동안 연구 주제를 다룬 논문을 꼼꼼히 체크하
면서 분석의 전 과정을 함께 수행하였다. 최종 선정된 논문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 동향을 분석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다문화와 진로상담 분야의 탐색적 연구 동향 분석 틀

연구자 
(연도) 연구 분야 분석대상(기간) 분석틀

유정이, 김혜경
 (2008) 청소년진로상담 국내 학술논문

110편(2000-2006)
연구 시기, 연구방법, 연구내용, 

통계분석방법
조항,김계현, 

이자명(2009) 진로 및 직업 상담 국내 상담 학술논문 
73편(2000-2008) 연구 시기,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

조남옥, 박명선
 (2014)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국내 학위, 
학술논문 

71편(2004-2013)

프로그램 연도, 연구유형, 표본 지역,
프로그램 실시 회기, 프로그램 운영, 
활용주제, 참가인원, 효과검증 도구,
효과검증 자료 분석, 후속 연구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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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문화와 진로상담 분야의 탐색적 연구의 분석 8편을 참
고하였다(김은경, 김현주, 2017; 김주후, 정소미, 2019; 김지연, 이윤희, 2019; 손승연, 이
종연, 2017; 오은경, 최미, 최한나, 2016; 유정이, 김혜경, 2008; 조남옥, 박명선, 2014; 조
항 외, 2009). 선행연구 동향 분석에서는 연구시기,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 등을 다
루었다. 진로상담 주제 관련하여 진로인식, 진로발달, 진로의사, 진로결정 등을 분석하였다
(김주후, 정소미, 2019; 손승연, 이종연, 2017; 유정이, 김혜경, 2008: 조항 외, 2009). 국
내 진로상담 관련 연구물은 1960년대 이후 발표되기 시작하여 2500여편에 이르고, 다문화 
진로상담 관련 연구는 발표된 학술지 기준으로 2010년부터 나오기 시작되었다. 그 수도 제
한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 관련 상담 연구가 출판되기 시작한 2010
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출판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진로의식, 진로 가치관 및 
태도, 진로성숙 및 인식, 진로의사 결정, 진로탐색, 진로발달 등 진로상담 관련 연구물 중 
다문화가정 학생이 연구참여자가 된 연구들과 소수 연구인 다문화 진로상담 프로그램 연구
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상담 연구 동향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상담 현황 이해와 발전에 도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분석 절차와 대상 논문
본 연구는 국내에 발간된 학술지 논문을 토대로 문헌연구를 하였다. 검색 도구로는 학술

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 학술 정보 논문검색 서비스(KISS). 누리미디어(DBpid)등의 

연구자 
(연도) 연구 분야 분석대상(기간) 분석틀

오은경, 최미,  
최한나(2016) 다문화 상담 국내학술논문380편 

(1993-2016) 연구년도,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
김은경, 김현주

(2017)
이주배경 청소년

 질적연구
국내 및 북미학술지 
78편(2003-2015)

연구시기, 학술지 학문분야, 연구대상,
연구접근법, 신뢰도 타당도, 연구주제

손승연, 이종연
(2017)  진로상담 국내상담학회발간지 

117편(2000-2015)
연구시기. 연구주제, 연구방법, 분석방법, 

측정도구
김주후, 정소미

(2019) 진로진학상담 국내 학술논문47편
(2011-2019)

연구시기,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참여인원, 상담관련내용 포함여부, 

상담관련세부정보
김지연, 이윤희

(2019)
다문화 청소년 

진로발달 
국내 학술논문53편
(2009-2019.6)

연구기초단계, 연구주제, 사회인지진로 
이론의 변인 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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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2010년부터 2020년 4월까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검색하였
다. 문헌검색 및 선정과정 진행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문헌검색 및 선정과정
                     
위의 [그림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절차를 보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다문화’, ‘진로’, ‘다문화 진로’, ‘다문화 학생 진로’를 핵심어로 검색하였고, 결과 ‘다문화’ 
연관되어 검색된 국낸 학술지 논문은 12,373편, ‘진로’와 연관된 학술지 논문은 8,691편, 
‘다문화 진로’는 225편이었다. 첫 번째로 연구참여자가 다문화가정 학생인 연구만 추린 결
과 190편이 선정되었다. 두 번째로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가
진 연구 113편을 제외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에 대한 연구 77편이 검색되었다. 세 번
째로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중복 논문, 토론, 주제 발표 연구 19편을 제외하여 다문화 
학생 진로상담에 부합한 연구만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1, 2, 3차의 선정 및 배제 과정을 
통하여 선정된 연구들의 전문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58편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2. 연구 동향 분석 틀

본 연구는 1차로 상위범주를 기본정보,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상위범주를 기준으로 본 연구 분석대상인 58편 논문을 귀납적 방법으로 2차 범주
화하였다. 본 연구자는 공동연구자와 협의하여 2차 범주화로 얻은 하위범주들을 보완, 수
정하였고 최종적인 분석범주를 다음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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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기본정보 발행처  학술지 학문 분야

발행연도  2010-2020. 4. 연도별 분석

연구참여자
유형별  중도입국 자녀, 탈북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국내출생, 중도

입국, 외국인 가정 등)
학교급별  학생(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지지대상  학부모, 일반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표본 크기  연구참여자의 수

연구방법 연구방법론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

연구주제

진로 관련
 변인

 진로발달(진로성숙도, 진로계획, 진로준비, 진로 결정수준, 자
기효능감), 진로장벽(지지체계, 언어, 직업정보, 경제력), 기타
(사회적 지원, 진로의식, 진로 탐색, 진로 가치관 및 태도)

진로상담 
및 교육  2011-2020. 4. 연도별 진로상담 및 교육 분석
프로그램

(상담, 진로)
 프로그램 종류
 회기의 횟수

핵심어  연구논문에 언급된 핵심어 분석

<표 2> 다문화 학생 진로상담의 연구 동향 분석범주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연구 동향 분석 틀은 4개의 상
위범주와 9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으며 분석범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기
본정보로 2010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출판 논문의 발행처별 분포와 발행연도별 분류를 
통한 논문 수를 살펴보았다. 다문화 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므로 국내 
발간된 전체 학술지 분석을 통하여 분야별 연구현황과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연
구참여자는 교육부(2019)의 다문화가정 학생 범주에 따라 국제결혼 가정 자녀(국내출생 
자녀), 국제결혼 가정 자녀(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로 구분하고자 하였으나 출간
된 논문 중 외국인 가정 자녀 대상으로 특정한 논문을 찾을 수 없었고 중도입국 자녀, 탈
북청소년 대상 논문이 있어서 중도입국 자녀, 탈북청소년, 그리고 일반적인 다문화가정 자
녀들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를 학교급별(초, 중, 고, 기타)로, 지지
대상인 학부모와 교사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 표본 크기에 따른 연구
내용도 살펴보았다. 셋째, 연구방법은 크게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로 나누
어 알아보았다. 넷째, 연구주제에 의한 분류는 Super(1990)의 전 생애적 진로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진로발달과정의 주요개념인 요인들과 선행연구(조항 외, 2009; 유정이, 김혜경, 
2008)를 바탕으로 본 연구분석 시 도출된 새로운 주제들을 추가 변형하여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 상담과 진로교육 영역에서 진로 관련하여 다문화 학생이 참여한 연구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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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학회지명 수 합(%) 분야 학회지명 수 합(%)

교육

통합교육연구 1

26(44.8)

청소년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5

9(15.5)글로벌정소년연구 2진로교육연구 6
청소년학연구 2한국실과교육학회 1

사회
복지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
8(13.8)

다문화교육연구 4 학교사회복지 4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 청소년시설환경 2한국교육문제연구 3 청소년복지연구 1교육문화연구 1

기타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2

10(17.3)

교육사회학연구 1
교육인류학연구 1 문화교류연구 1중등교육연구 1 한국콘텐츠학회 1교육과학연구 1 한국행정사학지 1중등교육연구 1 비교법학 1교육정책연구 1 민족연구 1평생학습연구 1 GRI연구노총 1인격교육 1 한국산학기술학회 1

상담
심리

상담학연구 1
5(8.6)

인격교육 1
합계 58(100)초등상담연구 3

한국심리학회지 1

<표 3> 학문 분야에 따른 발행처 분류

양한 진로 관련 변인으로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기본정보

가. 발행처
2010년에서 2020년 4월까지 학회지에 게재된 다문화 학생 진로상담 관련 연구를 분야

별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위의 <표 3>과 같이 교육 분야의 논문이 26편(4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
소년 분야가 9편(15.5%)과 사회복지 분야의 논문이 8편(13.8%)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



162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8권 제3호, 2020.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교육 1 1 4 3 1 4 6 5 1 26
상담 1 1 1 1 1 5

<표 4> 학문 분야별 연도별 게재 현황

담심리 분야에서는 5편(8.6%)의 논문이 발간되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도 
논문 10편(17.3%)이 발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학생 진로상담 관련 논문은 교육 
분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고 있으며, 청소년과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관심
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발행연도
키워드를 중심으로 RISS, KISS, DBpia, 등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

상담 관련 학술지는 2010년부터 출간되었다. 2010년에서 2020년 4월까지 10여년 간 학술
지에 게재된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 연구의 연도별 논문 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
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다문화 학생 진로상담의 발행연도에 따른 빈도 그래프

국내 진로상담 관련 학술지는 1966년부터 출간되어왔다. 반면 다문화 내담자 대상 진로
상담 관련 학술지는 2010년부터 출간되고 있고 현재까지 꾸준하게 발행되고 있다. 

다. 연구 분야별 연도별 게재 현황
학문 분야별 연도별 게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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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청소년 2 3 2 2 9
사회
복지 1 2 3 1 1 1 8
기타 1 3 1 5 10
계 2 2 6 3 4 3 6 13 4 13 2 58

분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중도
입국
자녀

1 2 1 1 1 4 3 1 14
(24.1%)

탈북
청소년 1 1 3 1 6

(10.4%)
혼합* 1 2 4 3 2 2 4 7 1 11 2 38

(65.5%)
합계 2 2 6 3 4 3 6 13 4 13 2 58

 

위의 <표 4>와 같이 2016년 이전에는 주로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논문이 발간되
었고, 2016년 이후에는 교육 분야뿐 아니라 청소년과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가정 학
생의 진로상담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9년에는 교육, 상담심리, 
청소년, 기타(문화교류연구, 한국콘텐츠연구, 평생학습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문이 출
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2020년 4월까지의 출간된 논문들을 분석한 것으로서 
현재 2020년도의 분석대상 논문 수는 적다.

2. 연구참여자

가. 연구참여자
본 연구분석의 연구참여자를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연구참여자 유형별 분포와 연도별 추이

위의 <표 5>와 같이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학생 유형을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국내출
생 자녀와 중도입국한 자녀, 그리고 외국인 가정 자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혼합은 
모든 유형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연구참여자로 참여한 연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가장 많
은 38편(65.5%)으로 분석되었다. 결혼이민자인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중도입국 학생연구
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출간물이 발행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중도입국 
* 다문화가정 자녀(국제 결혼가정 자녀 중 국내출생 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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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수 16 36 26 8

<표 6> 연구참여자 학교급별 분포

분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교
사

일
반 2 1 2 1 1 1 1 9
진
로 1 1 2

부모 2 1 1 1 6 1 12

학생들이 연구참여자로 참여한 연구 출간물이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탈북청소년
이 연구참여자로 참여한 연구는 6편(10.4%)으로 2014년 이후 계속 출간되고 있다. 연구
참여자를 학교급별로 연구 분포를 살펴본 것은 다음 <표 6>과 같다. 

※ 한 가지 이상의 학교급별 분류에 사용하였을 경우 중복적용

위의 <표 6>과 같이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36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생 
연구 출간물이 26편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이 연구참여자인 연구 출간물은 16편이
었다. 기타는 학년이나 연령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언급이 없는 연구 출간물에 해당
하는 것으로 8편이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분석으로 연구참여자의 지지대상에 대
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연구참여자 지지대상에 따른 연구 분류와 연도별 추이

※ 한 가지 이상의 연구참여자 지지대상 분류에 사용하였을 경우 중복적용

위의 <표 7>과 같이 지지대상을 연구참여자로 한 연구는 2012년부터 출간되었다. 다문
화학생과 함께 지지대상을 연구참여자로 연구한 논문 중 부모와 함께 연구된 논문 출판물
은 12편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사가 연구참여자인 연구는 11편으로 많았다.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였을 때 다문화가정 학생의 지지대상 중 교사 연구는 2012년부터 꾸준하게 
출판되었다. 또한 2014년부터 교사와 더불어 부모 대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19
년 지지 배경에 대한 관심으로 부모 대상연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진로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표본 크기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수, 즉, 표본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논문은 58편 중 42편

* 학년이나 연령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언급이 없는 연구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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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 합
수(%) 28(48.3) 15(25.9) 7(12.0) 8(13.8) 58(100)

이다. 특히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여러 시간에 걸쳐 조사하여 얻은 다문화 청소년 
패널데이터를 사용한 논문은 8편으로 1,247명에서 1,429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서 얻은 데이터를 사용한 논문은 1편으로 66,566명을 대상으로 하
였고, 10,558명의 한국교육 고용패널 데이터를 사용한 논문도 1편이 있었다. 즉, 다문화가
정 학생의 진로연구에 다문화 관련 패널데이터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연구방법

위의 <표 8>과 같이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가 28편(48.3%)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양적 연구 중 연구대상 표본
의 크기 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패널데이터를 사용한 연구가 총 58편 중 10편을 차지한
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의 지지대상을 연구참여자로 한 연구 중 2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연구는 질적 연구로 15편(25.9%)이 
있었다. 현상학, 해석학, 내러티브 등의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질적과 양적을 혼합으
로 사용한 혼합연구는 7편(12%)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문헌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
적 연구의 선행연구로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진로상담 정책에 관련한 연구, 교과서 분
석을 이용한 진로상담 관련 연구. 문헌 탐색을 통한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등 8편(13.8%)
이 양적과 질적 연구방법 외의 연구로 분석되었다.

4. 연구주제

가. 진로 관련 변인
 연구에서 연구주제를 진로 관련 변인으로 분석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우선 다문화

가정 학생의 진로발달에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 첫 번째로, 진로발달 변인은 
진로성숙도, 진로 결정수준과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진로계획 변인 순으로 주요한 연구주
제가 수행되었다. 두 번째로, 진로 태도에 관한 연구주제 변인은 진로탐색, 진로가치관, 진
로의식 순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세 번째로,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주제 변인은 지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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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진로상담 1 2 2 5
진로교육 1 1 1 2 1 2 8
진로상담 
및 교육 1 2 1 4

합계 1 3 1 2 2 4 1 3 17

구
분 연구 변인 수 합 구

분 연구 변인 수 합 구분 연구 변인 수 합

진
로
발
달

진로성숙도 22

75
진
로
장
벽

지지체계 9

28
진로
태도

진로가치관 10
32진로계획 8 언어 4 진로의식 10진로준비 13 직업정보 6 진로탐색 12진로결정수준 16

경제력 9 기타 사회적지원 8 8자기효능감 16

와 경제력, 직업정보, 언어 순으로 주제로 수행되었다.

<표 9> 진로 관련 변인

※한 가지 이상의 연구주제 변인이 사용되었을 경우 중복적용

나. 진로상담 및 교육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과 진로교육을 변인으로 연구한 논문은 다음 <표 

10>과 같이 총 17편이었다. 

<표 10> 연도별 진로상담 및 교육 분석

위의 <표 10>과 같이 진로교육을 변인으로 다룬 논문은 8편으로 가장 많았고 진로상담 
변인으로 다룬 논문은 5편이었다. 진로상담과 교육 두 가지의 변인을 모두 다룬 논문은 4
편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진로에는 교사가 주도하는 진로교육이 가
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교수학습프로그램
도 연구되었다(진의남, 김선혜, 2012). 2016년 이후로 다문화가정 학생들 대상 진로상담과 
교육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다.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종류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분류와 연도별 추이는 다음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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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진로성숙도 1 1 2

진로집단상담 1 1
진로결정효능감 1 1

진로인식 1 1
합계 1 1 1 2 5

<표 11>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상담프로그램 분류와 연도별 추이

위의 <표 11>과 같이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으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연구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고 총 5편이었다. 첫 번째로, 진로성숙도 향상에 관한 연구는 2편으로 
팀 리더십 개발과 진로역량 강화 프로그램(권희연, 김미선, 박중휘, 2016; 김민경, 2015)
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적응과 함께 적극적인 자세로 진로를 인식하게 도와주는 효
과를 보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적용은 2017년에 연구되
었다(김현영, 장석진, 2017; 최현주, 김희수, 2017). 이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은 진로의식
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증진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였다. 또한 커리어 앵커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의식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홍광표, 2014). 두 번째로 
진로상담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연구는 2014년부터 이루어졌다. 이 시기부터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관심과 개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프로그램 회기와 참여 인원수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 관련 프로그램은 10회기(2편), 8회기(2편), 6회기(1편)로 진

행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집단 인원수가 16명인 연구가 5편 중 4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진로상담프로그램은 6회기에서 10회기로 진행되었고 연구참여자의 수
는 16명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윤경(2017)의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100여편
의 논문 메타분석 결과에서 9회기에서 12회기가 효과적이라고 나타나듯이 다문화가정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프로그램연구가 앞으로 진행된다면 프로그램의 회기 수는 8회
기에서 10회기가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참여 인원은 본연구 분석결과와 같이 16명이 적정
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핵심어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 58편을 토대로 핵심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문

화가정 학생 진로상담 관련 핵심어는 총 163개였다. 그 중 6번 이상 반복된 키워드는 7가
지로 다음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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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빈도수 비율(%)
다문화청소년 18 11

다문화 7 4.3
진로성향 7 4.3
진로발달 7 4.3
진로장벽 7 4.3

진로결정효능감 6 3.7
다문화학생 6 3.7

합 58 35.6

<표 12> 핵심어

다음 <표 12>에 제시된 단어들은 주요 핵심어들로 전체 빈도의 35.6%를 차지한다. 내
용분석을 통해 다문화 학생 진로상담연구는 주요 연구참여자가 다문화 청소년으로 진로성
향, 진로발달, 진로장벽과 진로 결정 효능감을 주요 변인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연구는 청소년이 주요 연구대상이 되며 이들의 진로성향
과 진로발달을 주요 변인으로 하여 진로장벽의 원인을 찾아 진로 결정 효능감 향상으로 수
행되었다.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 학생 진로상담 연구의 국내 다양한 연구 분야의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

로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청소년 진로상담과 다문화 상담 등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분석 틀을 설정하고 선정된 자료들을 분류하였다. 4차례의 선정과정을 통하여 얻은 
국내 학술지 58편을 대상으로 설정한 기본 분석 틀에 맞추어 분석하였으며 분석과정을 거
치며 분석 틀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 수정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기본정보, 연구참여
자, 연구방법, 연구주제를 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 관련 논문은 교육 분야, 상담심리 분야, 청소년 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 관련 연구는 2010
년부터 학술지에 게재되기 시작되었고 2020년 최근까지 연구되고 있었다. 2008년 보건복
지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제정(보건복지부, 2008)된 이후 다문화가정 학생 연구가 증
가하며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 관련 논문도 201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
다. 이는 송윤선과 이미나(2019)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의 가족 상담연구가 200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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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고, 2010년 이후 논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였고, 박
병금(2020)의 연구에서 2011년부터 다문화가정 청소년 연구가 증가했다는 결과와 일치를 
보인다. 즉,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정 이후 다문화가정과 더불어 다문화 청소년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교육부
에서는 진로교육법을 시행하였다(교육부, 2015).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6년 교육부에서
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학교 진로 상담(지도) 운영 매뉴얼을 제작 배포(교육부, 2016)하였
고, 그 영향으로 2017년 다문화 학생 진로상담 관련 연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학생들의 진로진학상담 연구 동향(김주후, 정소미, 2019)에서 2017년 진로에 
관한 연구가 급증했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9년 논문 출간의 증가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연구증가(박병금, 2020)와 일치한다. 이는 2018년 12월 국내에서 다
문화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이 기사화되면서 2019년 각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
이 발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에 관심을 가진 연구가 
앞으로 꾸준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0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 학회지 학문 분야에 따른 게재 현황을 살펴보면 교
육 분야의 연구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
담 관련 논문은 교육 분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고 있으며, 그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상담 및 심리에 관한 관심보다 사회정책의 시행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로교육과 더불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진로선택을 통한 만족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진로상담
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다문화가정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된 논문이 많았고, 중, 고등학생이 주로 연
구에 참여하였고 패널데이터가 많이 사용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유형별 분석 시 교육부가 
분류한 다문화가정 학생 유형인 국내 출생자녀,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로 분류하
려 하였으나 각 유형별로 구분하여 연구된 논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다만 중도입국 자
녀와 탈북청소년 대상으로 한 논문은 2014년 이후로 꾸준히 출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지연과 이윤희(2019)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들의 배경이 뚜렷이 구분됨에도 불구
하고 각 집단의 고유성을 살펴보기 힘들고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에 어려
움으로 집단 구분 없이 일반적 다문화가정으로 다수가 연구된 바 있다. 윤새은임과 유진이
(2017)의 연구에 의하면 2009년을 기점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해 학계가 관심을 가지
며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청소년기까지 본국에서 성장한 후 국내
로 이주하며 진로에 대한 상실감을 경험한다(유진이, 2013). 또한 탈북청소년의 사회와 학
교적응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며 이들의 진로에 관해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윤혜순, 
2014). 이와 같은 결과는 중도입국 자녀와 탈북청소년이 연구참여자인 연구 외에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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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배경으로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부족하여 앞으로 다양한 배경 특성에 따른 
구분된 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학교급별 연구 동향 분석결과 중, 고등학생 대상 연구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진로발달 과정 중 진로 인식이 시작되는 초등학생 시기에 비해 진로 탐색과 진로
준비를 수행하여야 하는 중,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상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기본적 자아 형성이 시작되는 시기인 초등학생 시기에 적절한 진로교육이나 상
담을 통하여 진로를 바르게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나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 시기엔 주변 타인들의 지지가 필수불가결
한 요소이다(고미순, 2020).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상담에 그들의 지지대상이 고려된 연
구들이 있었다. 분석결과 지지대상은 크게 교사와 부모로 나누어지고 이들의 영향력이 중
요하게 고려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류성창, 김재우와 이윤옥(2016)의 연구와 같이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연구참여자로 참여한 진로지도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가 꾸
준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부모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진로에 주요한 변인
(김명숙, 이미현, 2019; 이혜미, 김유미, 2019; 장혜림, 이래혁, 2019)으로 추후 다문화 학
생의 진로상담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참여자 표본에 다문화 패널데이터가 다수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김지
연과 이윤희(2019)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다문화 관련 데이터의 축적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연구조건에 맞추어 필요치 않는 데이터 삭제를 임의로 진행하면서 얻은 
연구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재검증을 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연구방법별 게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양적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런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 진로발달 연구 동향(김지연, 이윤희, 2019), 일반 진로진학상
담연구 동향(김주후, 정소미, 2019)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연구 동향(박병금, 2020) 
등에도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로 상담분야에서 복잡한 심리 
현상, 소수 집단이나 선행연구가 부족한 집단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다(Ponterotto, 1998; 
Sue & Sue, 2008). 따라서 다문화 학생의 진로상담 분야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연구되어 
선행연구가 많이 부족한 분야로 진로상담의 다양한 사례 관찰과 기술을 위하여 질적연구 
수행이 요구된다고 본다. 

넷째, 연구주제는 진로발달, 진로장벽, 진로태도, 등 진로 관련 변인이 다루어졌고 진로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효능감, 진로인식과 진로집단상담이 다루어졌
다. 우선 진로 관련 변인 중 진로발달 변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김민경(2015) 연
구에 따르면 적절한 진로발달 단계를 거친 청소년이 진로 결정의 어려움과 문제 수준을 낮
출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시기적 특성, 다문화적 맥락을 통해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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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발달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다문화 학생은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적절한 진로 결정으로 
개인의 진로발달을 향상시켜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진로상담 관
련 학술지 발행기관분석에서 알 수 있었듯이 상담 및 심리 분야의 학술지에서 출간된 연구
는 소수였다. 마찬가지로 진로상담을 변인으로 한 연구논문은 5편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지연과 이윤희(2019)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동안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 관련 
연구는 교육이 중심으로 수행되어왔고 진로 관련 주제에 대한 개인의 이해와 특성에 관한 
탐구를 통한 진로이해, 진로탐색, 진로선택 과정에 대해 구체적 고민이 많이 부족하였다. 
특히 진로장벽 중 언어 변인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독특한 변인으로 진로상담 관련 연구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문화 진로상담 분야에서 개인 특성과 
다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상담 연구가 촉구된다. 또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에 대한 연구물은 2014년부터 출간되었다. 진로성숙도 향상 프로그램 연구 2편(권희연 외, 
2016; 김민경, 2015),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적용 2편(김현영, 장석진, 2017; 최현주, 김
희수, 2017)과 진로의식 촉진 프로그램 1편(홍광표, 2014)이었다. 김래경과 장선철(2015)
의 고등학교 진로집단 프로그램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에 연구된 프로그램 논문은 125편에 
이른다. 이에 비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연구는 5편으로 상당히 
부족하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고려된 진로 변인의 진로프로그램 구성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핵심어 분석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에서 적용될 프로그
램 구성 시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진로성향, 진로발달, 진로결정 효능감, 진로장벽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과 관련된 국내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그들의 진로상
담 분야의 관심과 다양한 진로 변인을 적용 및 활용한 진로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의 
추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국내의 문화적 배경으로 성장한 일반가정 학생들에
게는 진로상담연구의 다양한 진로검사척도가 존재하는데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진로검
사 척도는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 청소년 진로장벽 척도에 관한 연구는 1편(이아
라, 손보영, 이주영, 2018)뿐이다. 일반 진로상담에는 다양한 진로검사 도구가 사용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상담사들은 진로상담을 수행하기 용이하다. 하지만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도구의 부족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에 도움을 주기 쉽지 않다. 따라서 진로상담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진로 변
인 탐색 검사 도구 개발이 시급하다. 둘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적 요구로 진로교육연구는 꾸준히 여러 진로 변인으로 수행되고 있다. 진의남
과 김선혜(2012)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이에 반해 진로상담을 하는 진로상담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진로상담을 위한 진로상담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진로상담사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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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진로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 등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 진로상담 주제 관련한 다양한 변인, 즉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상담 변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적합한 진로 탐색 도구와 진로상담 프로그램 대한 변인,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사의 인식 변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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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the Trend of Domestic Research related to Career 
Counseling fo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Jin Sun Kim (Doctoral Student, Inha University) 
Youngsoon Kim (Professor, 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and analyze domestic studies on career counseling 
fo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explore research trends. Through this, we 
inte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areer counseling research fo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was selected three times from 2010 to April 2020 
research papers selected as key words of 'multicultural', 'career', 'multicultural career', 
'multicultural students' and 'career counseling'. And a total of 58 pieces were analyzed 
through the exclusion process. When deriving the analysis framework,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categorizing it into basic information, research objects,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subjects by conducting two categories of prior research analysis and evaluation. 
As a result of the research, first, multicultural family student career counseling papers are 
continually published in education, counseling psychology, youth, and social welfare. Second, 
there were many papers that were studied without classifying multicultural family student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ainly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and panel data was 
used a lot. Third, quantitative research was mainly used for the research method. Fourth, 
research topics included career development, career barriers, career attitudes, and career 
counseling programs.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 efficacy, career recognition, and 
career group counseling were covere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made suggestions for 
the study.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career, multicultural career, multicultural student, 
career counseling




